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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7주일                                                     2025년 2월 23일 / 제678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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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황희숙 / 입당 46 봉헌 213, 516 성체 187, 특송 파견 458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Andy Lee  2nd Reader Aiden Jung

입 당 송 |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제1독서 |  1사무 26,2.7-9.12-13.22-23
화 답 송 |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  
   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  
   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  
   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  
   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  
   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 2독 서  |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  루카 6,27-38
영성체송 |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
하나이다.

2월 23일 주일학교 YES Fr. Ben

3월 02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3월 09일 주일학교 YES Fr. Peter

3월 16일 주일학교 YES Fr. Jim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우리 인간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
인 분들도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지요. 이렇
게 서로 다른 인간이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
니 좋은 일들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지
거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일반화하기는 했지
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지성만으로 섣
불리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
다. 그런데 과연 갈등으로 생긴 갈라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갈라짐의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우리
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내 삶
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마
음속에서 반목 중인 그 사람이나 관련된 일들이 계
속 떠올라서 괴로움에 빠질테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갈라짐은 우리에게 영
적으로 큰 손해가 됩니다. 분열은 하느님께서 바라
시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13-822
항 참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
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루카6,27-28)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복음 환호송에
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해
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분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자
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말이지요.(루카 6,36; 요
한 13,34 참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
다.(1사무 26,23 참조)

갈등과 다툼 그리고 반목이 계속되는 이 시대 안
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갈라짐이 아닌 일치를 향해 
나아가며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좋겠습니다.(1코린 15,49 참조) 그렇게 우
리 모두, 본기도의 내용처럼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소중한 한 주간, 신앙의 
일상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김민 요한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9. “신앙의 유산”과 그 해석-2                               글/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 하나는 
똑같은 것을 들어도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참 다르
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폭이 다르기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가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듣
고 싶은 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

달할 사명을 지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각
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시 진리를 
어느 정도 공통된 담화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
식합니다. 시대의 변화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인한 다양성 안에서 유일한 하느님 말씀의 참 뜻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달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기록된 하느님 말씀인 
성경과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인 성전을 올바로 해석
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
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계
시헌장, 10항)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도권
은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교황)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가톨릭 교회 교리서, 85항) 
있는 것이며, 성경과 성전은 교도권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믿을 교리로 고백하는 것들, 
“교회가 계시된 진리를 확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온 
교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제시하여, 
이를 부정할 경우 이단으로 배척되고 파문을 받게 
되는”(오늘의 신학: 전망, 원칙, 기준, 29항) 진술들
을 우리는 교의(敎義, dogma)라고 합니다. 교회는 

공의회라는 주교들의 회의를 소집해 이단에 맞서 정
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혀 왔으며, 이러한 역사를 
통해 단일한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이를 교의로 정
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
년)는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
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적 
최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보
편 교회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無謬性, Infallibilitas)을 지닌다”(제1차 바티
칸 공의회, 영원하신 목자, 덴칭거 3074항)고 가르
칩니다. 곧 교황이, 또는 교황과 함께 주교들이 교
도권을 행사하여 신앙과 도덕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온 교회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으로 가르칠 때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도, 주교들도 인간이기에 인간의 
결정으로 선포되는 모든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는 것
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문은 개신교는 물론이고 가
톨릭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도권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의한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해도 신자 전체는 믿
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92
항), 교도권은 이와 같은 신자 전체의 믿음 안에서 
신자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올바르게 
진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2-3월 주요 전례 일정
  - 2월 23일(주일):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부임 미사
  - 3월 5일(수): 재의 수요일 미사(미사 시간 추후 공지) 
  - 3월 8일(토): 북가주 6개 성당 성가 나눔
  - 3월 9일(주일): 사순 제1주일

▪성지가지 수거 안내
  - 재의 수요일(3월 5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위해  
    지난해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수거합니다.
  - 기간 ·장소: 3월 2일(주일)까지 ·사무실

▪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
  - 일시: 2월 23일(주일), 오후 12시 - 1시
  - 장소: Room A, B

▪제2회 북가주 6개 성당 성가 나눔 
  - 일시: 3월 8일(토), 오전 11시
  - 장소: 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성당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 성가를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홍사현 요셉(510-676-6716)

▪재속 프란치스코회 3월 월례모임
  - 일시: 3월 9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미사 예물 봉헌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2월 23일(주일)부터 수표를 이용해 미사 예물을 봉헌   
   하실 경우 오대석 신부님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eck Payable to DAE SEUK OH

 

▪2024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안내
  - Tax 보고용 봉헌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사무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   
              (office@tvkcc.org) 신청 시 등록번호, 발급대상  
               영문이름, 전년도 주일헌금(본인 추정 금액) 기재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박주암(2), 배예자(2), 석근수(1), 홍석제(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홍석제(2)
  - Bishop’s Appeal
    홍석제(2)
  - LA 산불복구 지원금 TVCS
  - 간식봉헌 김정주 안드레아 · 김승미 세라피나 /
             장진환 라파엘 · 박경화 안젤라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2146.07 - $530 $20 $10 $2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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